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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중앙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I. 초불확실성 시대 기술 경쟁의 부상과 일본

21세기 세계 질서는 미중 전략 경쟁과 같은 지구적 차원의 패권 경쟁과 러시아-우크

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국지적 분쟁이 중첩적으로 진행되는 초불확실성

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지구적 차원과 지

역적 차원의 갈등과 분쟁이 모두 첨단기술을 매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초불확실

성 속에서 첨단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을 간파한 일본은 (1) 경제 안보 전략, (2) 산업정책, 

(3) 기술 혁신 전략이라는 세 층위에서 기술 경쟁 전략을 추구한다. 일본이 기술 경쟁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단일한 목표의 달성을 위한 단일한 수단을 선택하기보다는 초불확

실성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결합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한편, 일

본의 기술 경쟁 전략은 경제 안보-산업 진흥-기술 혁신의 넥서스로서 위치한다. 기술 

경쟁 전략이 경제 안보와 산업정책 또는 산업정책과 기술 혁신을 연계하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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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술 경쟁-경제안보 연계

한 국가의 경제 안보 전략에는 수출 통제, 금융 제재와 같은 전통적인 수단과 투자 

심사 강화, 정부 조달 규제 등과 같은 비교적 새로운 수단이 모두 포함된다. 일본의 경제 

안보 전략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세계 질서의 불확실성과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

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서 경제 안보 전략의 필요성을 찾는다. 

기술 경쟁 전략이 경제 안보 전략과 연계되는 지점은 겸용 기술의 확산과 밀접한 관

련이 있다. 일본의 경제 안보 전략은 잘 알려져 있듯이, 전략적 자율성과 전략적 필수불

가결성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가 경제 안보 전략을 안

정적으로 추진하기 2022년 5월 경제안전보장법을 제정한 데서 나타나듯이, 경제 안보 

전략의 제도화 수준이 높다는 특징을 갖는다. 일본 경제 안보 전략에는 기술 경쟁과 관

련한 요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첨단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핵심 기술 보호가 경제적 

자율성을 향상시키고, 전략적 필수불가결성을 확대하는 주요 수단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술 경쟁 전략과 경제 안보 전략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일본 정부는 전략적 자율성을 증진하는 수단으로서 (1) 필수 제품과 핵심 원료 공급망의 

복원력과 (2) 핵심 인프라의 안전과 신뢰 제고가 필수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둘째, 

전략적 필수불가결성 차원에서 (1)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과 (2) 민감 기술 보

호를 역점 사항으로 설정하였다. 

기술-경제 안보 연계와 관련, 주목할 점은 경제안전보장법에 포함된 비밀특허제도이

다. 일본 정부는 2023년 6월 특허출원 비공개 기술 분야를 지정하였는데, 그 대상은 항

공기 등의 위장⋅은폐 기술, 잠수선에 관한 기술, 우주비행체 관측 및 추적 기술, 핵폭발 

장치에 관한 기술, 우라늄 플루토늄 동위원소 분리 기술, 통신 방해 등에 관한 기술 등 

25개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국가와 국민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은 발명과 산업계 영향’

을 기준으로 비밀 대상에 해당되는 기술을 지정하여 국내 우선 출원하는 의무를 부여하

고, 1년 이내의 기간(1년 씩 연장 가능) 동안 이를 비밀로 함으로써 자국 기술 보호에 대

한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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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술-산업정책 연계

일본의 두 번째 전략은 산업정책과의 연계인데, 이는 반도체 전략에서 잘 나타난다. 

일본 반도체 산업정책의 핵심은 (1) 미래 반도체 양산 제조거점을 확보하고, (2) 연구개

발 거점의 확보를 위해 개방적인 연구개발 플랫폼을 수립함으로써 양자 사이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것이다. 

첫째, 반도체 양산을 위한 제조거점의 확보를 위해 일본 정부는 7,740억 엔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이는 경제 안보와 산업정책의 넥서스로서 기술 경쟁 전략의 특징을 상징적

으로 보여주는 지점이다. 전통적인 산업정책이 특정 산업의 육성을 위해 자국 기업에 배

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초불확실성 시대 일본의 산업정책은 핵심 산업과 

이에 필수적인 첨단기술의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수출산업인 자동차 산업은 코로나19의 확산과 미중 전략 경쟁이 상호작용하여 

소용돌이 효과를 만들어 내면서 전세계적인 공급망 교란의 타격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였

다. 공급망 교란은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핵심 부품 가운데 하나인 반도체 산업에서도 

발생하면서 일본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은 이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책정한 

지원 예산 가운데 4,000억 엔을 TSMC를 지원하는 데 배정한 데서 나타나듯이, 지원 대

상을 국내 기업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이본 정부는 TSMC 이외에도 마이크론이 히로시

마, 삼성전자가 요코하마에 생산 시설을 투자하는 데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21세기 산업정책은 핵심 첨단산업의 취약성을 완화하는 데 일차적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산업정책의 범위를 넘어선, ‘산업 생태계 정책’이다. 여기에는 제한적이기

는 하나 일정한 수준의 개방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산업정책과 차별화된다. 

둘째, 산업 생태계 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개방성은 연구개발 거점 확보 전략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발현된다. 2021년 일본 정부가 팬데믹, 자연재해, ‘외국’의 위협에 대비하

는 차원에서 반도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의 국내 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서 이

러한 특징이 발견된다. 일본은 코로나19의 확산과 탄소 중립 추세 강화에 따른 반도체 

수요 급증과 같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생산 능력의 확보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의 공동 개발이 필수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위한 추진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이를 위한 노력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민간의 연구개발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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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게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라피더스(Rapidus)를 설립하였다. 라피더스

의 설립은 일본의 기술 경쟁 전략이 산업정책 사이의 연계를 실행에 옮겼다는 의미가 있

다. 라피더스는 키옥시아(キオクシア), 소니 그룹(ソニーグループ), 소프트뱅크(ソフトバ

ンク), 덴소(デンソー), 도요타(トヨタ自動車), NEC(日本電気), NTT(日本電信電話), 미쓰

비시UFJ은행(三菱UFJ銀行) 등 일본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반도체 수요 기업, 그리고 

금융기관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콘소시엄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개방

적 연구 거점과 생산 거점 사이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행위자로서 

라피더스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와 동시에 새로운 연구개발 조직을 신설하여, 이를 국제협력을 위한 

연구개발 플랫폼으로 육성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는 일본판 

국가과학기술위원회(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NSTC)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연구조합 최첨단 반도체기술센터’(Leading-Edge Semiconductor 

Technology Center: LSTC)를 설립하였는데, 여기에는 물질･재료연구기구, 이화학 연구

소, 산업 기술종합연구소, 도호쿠대, 쓰쿠바대, 도쿄대, 도쿄공업대, 대학공동이용기관법

인 고에너지가속기연구기구, Rapidus 주식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IV. 기술 경쟁과 기술 혁신 전략의 재편

일본 정부는 기존 기술 혁신 전략의 재편에 기반한 기술 경쟁 전략을 추구한다. 그 

핵심은 좁은 의미의 기술 혁신에서 탈피하여, 성장 전략과 사회적 도전 과제에 대한 대

응을 결합하는 것이다. 사회적 도전 과제와 결합을 혁신 전략에 통합하는 것은 일본 정

부가 미래 사회상으로 제시하는 ‘Society 5.0’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본 정부

는 ‘신뢰와 공유’에 기반한 Society 5.0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이

버 공간과 물리적 공간을 결합하는 기술 혁신을 전제로 한다. 

사회적 도전 과제의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기술 혁신을 추구하는 것은 다른 국가들

과 차별화된 독특한 기술 경쟁 전략이다. 이는 기존의 기술 혁신 전략의 한계를 감안할 

때, 지속적인 지원과 진흥의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본의 기존 

기술 혁신 전략은 정부 부처간 경쟁의 결과 분산된 거버넌스와 그에 따른 연구개발의 소

규모화라는 구조적 제약을 가지고 있었다. 2000년대 일본의 기술 혁신 전략이 점진주의

적 접근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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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연구개발의 거대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그 정책적 정당성을 사회적 도

전 과제의 해결 수단으로 기술 혁신을 설파하였다. 또한 점진주의의 문제에 대해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 전략’이라는 기치 아래 ‘문 샷’(Moon shot) 프로젝트를 발

굴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비전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1~2025)에 연구개발 예산 30조 엔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본 정부는 정부 

재원을 마중물로 활용하여,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냄으로써, 민관 투자 120조 엔의 투입

을 목표로 하고 있다. 

V. 한미일 관계의 디지털 지정학 

미일 협력이 일본 대외 전략의 근간이라는 점은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일본 정부는 기술의 안보화에 대비하여 미국과 ‘첨단기술 동맹’을 한층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제협력 전략을 설계하는 특징을 보인다. 일본은 미국과 상호보완성에 기반한 

협력을 추구하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서 중국에 대한 견제라는 뚜

렷한 목표를 내포한 첨단기술 협력을 넘어, 밀착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

일 첨단기술 협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미일 경

제판 2+2 회의’의 출범에 합의하였다. 미일 협력의 최대 역점 분야는 반도체이다. 그러

나 미일 첨단기술 협력은 반도체 분야에 그치지 않고, 주요 신흥 기술(emerging 

technologies)을 다수 포함한다. 여기에서는 반도체, 사이버, 우주, 퀀텀의 미일 협력 사

례를 소개한다. 

1. 미일 협력 

1) 반도체 

2022년 5월 미일 양국이 반도체 협력 기본 원칙에 합의하고, (1) 기술 개발, (2) 인재 

육성, (3) 특정 지역에 반도체 공급을 의존하지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로드맵을 작성

하였다. 더 나아가, 향후 10년 간 미일 반도체 공동연구에 1조 엔의 연구개발비를 투입

하기로 한 데서 일본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드러난다. 이는 미일 협력을 위에서 소개한 

연구개발 거점과 양산 제조 거점 사이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핵심 요소로 설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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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일본 정부는 양산 제조거점으로서 Rapidus를 활용하는 한편, 

NSTC, IBM, 벨기에 IMEC과 차세대 연산용 로직 반도체 제조 기술을 공동 연구개발하

여, 2030년 이후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공표하였다. 

2) 사이버

사이버 협력의 경우, 기술의 안보화 현상이 확연하게 나타난다. 미국과 일본은 2019

년 4월 2+2 회담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버 공간 및 우주 공간의 군사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미일 양국이 사이버 공격

도 미일안보조약 5조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을 처음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이

다. 미일 공동성명에는 “사이버 공격이 미일 안보조약 5조의 무력공격을 구성할 수 있

다”고 명기되어 있는데, 이는 일본이 심각한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 무력 공격으로 간

주하고 미국과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심각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 명

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며 협력을 통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방

향성이 제시된 상태이다. 

3) 우주 

일본은 2023년 1월 미국과 우주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담은 기본 협정인 

“Framework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Japan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Cooperation in Spac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를 체결하였다. 기본 협정 체결의 의미는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아르

테미스 계획에서 일본의 확실한 지원을 확인하고, 저궤도 경제권(LEO economy)의 핵심

인 우주 잔해물 제거 기술 개발에 경쟁 우위를 확보하여 우주의 지속가능성 이슈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데 있다. 또한 일본이 미국과 협력항뎌 평화적 목적을 위

한 우주의 군사적 이용에 연대를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4) 양자 컴퓨터

미일 양국 정부는 2022년 경제판 2+2에서 미일 양자 컴퓨터용 차세대 반도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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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추진하기로 한 합의에 기반하여, 공동 연구를 위한 연구 거점 설치하고, 시험적

인 제조 라인 건설할 예정이다. 이는 중국의 막대한 양자 컴퓨팅 기술에 대한 투자와 군

사용 기술로의 전환 가능성에 우려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카고대와 도쿄대가 양

자 컴퓨팅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하였는데, 10년 내 양자 중심 슈퍼 컴퓨터를 개발할 

계획인데, IBM과 구글이 각각 1억 달러, 5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2. 한미일 협력: 심화와 확대 사이의 균형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기술이 13차례 언급된 데서 나타나듯이, 첨단기술 필요성에 대

한 공감대가 탄탄하게 형성되었다. 한미일 협력은 (1) 협력의 방식 면에서 경제 안보와 

긴밀하게 연계된 첨단기술 협력과 (2) 협력의 메커니즘 면에서 심화와 확대의 동시 진행

이라는 두 가지 특징은 갖는다. 

첫째, 한미일 3국은 첨단기술 협력을 경제 안보 협력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첨단기술 공급망, 기술 보호, 사이버 위협 등에 협력의 우선순위를 부여한 데서 이

러한 특징이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은 2023년 7월 경제 안보 대화를 통해 구체화되었

다. 당시 한미일 3국은 (1) 경제⋅기술⋅에너지 안보에 대한 협력, (2) 양자⋅우주기술 

등 핵심 기술 협력, (3) 디지털 인프라 및 표준협력, (4)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등 공

급망 회복력 강화, (5) 민감 기술 보호 방안, (6)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의 운용방안, (7) 

경제적 강압 대응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둘째, 한미일 3국은 첨단기술 협력에서 심화와 확대의 과정에 진입하고 있다. 협력의 

심화와 관련, 한미일 3국이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핵심 광물을 중심으로 운영하기

로 합의한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미일이 각각 운영하던 시스템 

연결하여 핵심 광물 개별 프로젝트 정보를 더욱 긴밀하게 공유함으로써 잠재적 교란을 

사전에 포착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은 공급망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의미가 있

다. 또한 한미일 공급망 협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 

Security Partnership: MSP) 참여국과의 협력으로 확대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잠재력을 

갖는다. 

협력 범위의 확대와 관련, 한미일 협력은 또한 신흥기술 분야를 대거 포함하는 협력 

범위의 확대를 지향하고 있다: (1)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에서 국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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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공동 연구개발 및 인력교류 확대, (2) 개방형 무선 접속망(Open-RAN) 관련 협력과 

우주 안보 영역에서의 대화 증진 등의 사례에서 볼 때, 좁은 의미의 첨단기술 협력에 국

한하지 않고, 첨단기술의 저변 확대와 전략적 접근을 전후방으로 결합하여 협력의 접촉

면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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